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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임용고사 시험에 중도포기하거나 탈락할

수 있는 요소들을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으로 학업중인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요소 측면으로는 학업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 직업을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결정 할 필요가 있었다. 개인 간 요소 측면으로는 주관적 규범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 맞춤

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었다. 조직 간 요소 측면으로는 학비지원의 미흡과 학업을 위한 부적합한 장소가

강조되었으며 실기 지도 강사 혹은 임용시험 준비반과 같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용시험 대비 통합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제어 : 임용고사, 체육교육, 교육대학원, 생태학적 모델, 중도포기, 중도탈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that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tudents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rop out of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of secondary school by using Ecological Model.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10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tudents studying in school of education. 

As an aspect of the intrapersonal component, the effort to apply how participants’current job positively affects their 

preparation f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is required and they need to clearly decide academic priorities to 

prepare f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As an aspect of interpersonal component, participants are negatively 

affected by subjective norm, thereby providing personalized mentoring program is required. As an aspect of 

organizational component, limited tuition support and inappropriate place to study are emphasized, so practical helps 

like sports practice instructor 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preparation class is requir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system f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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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생 진로 및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

면서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을 발표하였다. 공교육 정상

화를 위한 이러한 교육개혁이 성공하기위해서는 무엇보

다 교사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2000년도부터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의 발전은 지속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교사교

육의 발전은 제도적 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

다[1].

교사교육 발전을 위해 출발점에 있는 교사양성기관으

로는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 체육교육과, 교

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이 있으며 비 사범계에서 교직과

정 이수를 통한 자격 취득의 방법이 있다. 이 중 교육대

학원 체육교육전공은 학부가 아닌 석사과정으로서 학부

과정과는차별성이 존재한다. 즉,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

원으로서 학부수준에서 제공 되어지는 교육 수준 및 교

육기관으로서의 질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면서시대적 요

구에 부합하는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과 전문기관으로서

의 역할이 요구되어 지는 곳이라 이해 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본래 교육행정가 및 교사재교육의 목적

으로 운영되는 석사학위 과정이라 할 수 있다[2]. 그러나

최근에는 교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등 정교사 자격

증의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으며[3],

교육대학원 졸업자들에게 교원자격증을 부여함으로서

예비교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4].

이는 최초의 교육대학원(1963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설립 취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교육대학원의 양적

성장과 함께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각 전공 분야의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변화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있다[5]. 이러한현상에따라우리나라의 많은 대학

들은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교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교

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교육대학원은 전국적으로

114개 학교, 재적학생 수는 34,723명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 이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직업

적인 안정성과 사회적인 인식에 따른 교사를 선호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영향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

나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졸업생의 교원입성은 녹록

치 않으며, 심지어 학업을 포기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2].

한편, 시대적인 특징과 더불어 체육교육전공 교원에게

는 최근 학생들의 안전과개인위생 및 창의, 융합 인재의

양성이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복합적으로 증가함으로서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능력

있는 체육교원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대적·

사회적 요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하고 있

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 양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수준의 체계적 관리의 도모로 이어지고 있다[7]. 이

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4주

기 평가를 마치고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5주기 역량

진단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 평가를 통해 교육대학원의 정원유지, 감축 또는 폐

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토대로유추

해 볼 수있는것은 교육대학원간의 학생 유치경쟁은앞

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8], 생존을 위한 수요자 중심

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

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또한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지만 교육프로그램의 정

체성이 모호하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면서도 비체계적

이고 산만하게 운영되어 온 교육대학원은 그 변화에 민

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10]. 이와 같이 교육대학원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듯이 교육대학원에서의 체육교육

전공 또한 그 변화에 발빠르게대처해야 함은자명한사

실이다.

교육대학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육대학

원의 운영 사례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11-14]가 이루

어져왔고, 또한 교육대학원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에 관

한 연구[15,16] 등이 수행되어져 왔다. 특히 체육교육전공

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업과 관련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의

수업지도에 관한 경험 및 실행, 학습에 대한 연구[17-19]

그리고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전공경험 및 진로고민과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20,2] 등이 발견되었으며 개인, 부

모, 대학원및 학업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

생들의 임용고사 중도포기를 연구하는데 있어 생태학적

관점은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인간과환경은분리될수없고, 지속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생태학

적 모형(Ecological model) [21]을 통해 각각의 모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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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이 임용고사 중도포기 및 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태학적 모델에 포함된 거시체

계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사회 및 정책에 영향

을 받는다고 가정되므로[22]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

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 중 임용고사 준비 학생들이 겪

는 현실적 경험을 생태학적 모델을바탕으로 이해함으로

서 임용고사 시험에 중도포기 및 탈락할 수 있는 요인들

을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임용고

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겪는 현실적경험을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면

담지를 활용하였다. 체육교육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

대학원들 중 수도권 1곳(A)과 비 수도권지역 1곳(B)을

선정하였으며 심층면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

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여 희망자만을연구에 참여시켰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0명의 학생들과 2018년 4월

부터 6월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정보는 다

음 <Table 1>과 같다.

name age gender school current job

1 WY 27 male A Trainer

2 MS 28 male A Tennis coach

3 EH 28 male A Soccer player

4 HJ 30 male A Basketball coach

5 YK 31 male A Military officer

6 MH 26 female A Academy instructor

7 KH 29 male B Soccer coach

8 JN 28 male B Sports instructor

9 HD 27 male B After-school instructor

10 SH 26 male B no job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2 연구도구

반구조화 된 심층 면담지는 임용고사 지속여부를 결

정짓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Bronfenbrenner

[21]의생태학적 모형을 본 연구의개념적 틀로 활용하였

으며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면담지를 작성하였다. 면담에서 쓰인 질문은

총 3개 영역의 27문항이었으며 개인특성을 묻는 12문항,

개인 간 요소를 묻는 6문항, 조직요소를 묻는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면담 참여자 개개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사용, 그리고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다.

심층면담은 2018년 4월부터 6월에 거쳐 진행되었고 A대

학은 6명, B대학은 4명이 참여하였다. 교육대학원건물의

빈 강의실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150분에서 200

분가량 지속되었다.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로서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 느낌, 지식,

태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였다.

2.4 자료 분석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Spradley [23]의

귀납적 범주분석 방법(inductive categorical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컴퓨터로 전사(transcription)

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를 2-3회 이상 반복해 읽고 주제

영역 속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선정한 뒤 관련된 단어

및 문장을 주제별로 귀납해 범주화(categorization)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범주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돌아가 면담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

인한 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문헌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2.5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된 자료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거쳤다. 첫째, 전사 자료를바탕

으로 다시 참여자들에게 돌아가 면담 내용에 대한 재확

인(member check)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불

명확하거나 애매한 표현이 포함된 면담 내용들을 확인하

는 노력을 하였다. 둘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과장된 해석을 최소화하고,

알맞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면담내용이 주제별로

적합하게 범주화되었는지에 대해 동료 연구자들과 협의

하는 과정을 말한다[24]. 본 연구는 결과를 분석하고 해

석하는 일련의 과정동안 교육대학원 주임교수,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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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졸업자, 그리고 질적 연구를전공한 박사 졸업자와 수

차례 비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면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적합하게 분석하는 노력을 행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임용고사 지속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특성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으로 학업중인 연구 참여자

들로부터 임용고사를 지속하기 위한 개인적특성들을 탐

색하는 것은 주변의 도움 혹은 환경의 영향 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임용준비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요인들 중 무엇들이 존재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3.1.1 현재의 직업을 임용고사준비에 어떻게 활용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체로 생활유지

및 학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이러한 생활패턴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

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하는 부분과 대학원에서의 생활이 별로 크게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조금씩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수

업을 들어야하니까조금씩 피로도쌓이는것 같고. 근데어차피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JN)

“아침에 05:10분쯤에일어나서 수영장에서운동하고 9시부터 17

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정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긴 했지

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YK)

이렇게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오전·오후

일과시간동안에는 직장에서, 그리고 저녁 및 야간에는

대학원 수업과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

다. 다시 말해 직장을 다니면서 임용고사준비를 해야 하

는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는전적으로 개

인태도와 전략에 달려있을 것이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편입학원의 실기강사나 방과 후 강사 등의 직장경험을

임용고사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로 찾기 위

해 노력하였다.

“대학원 수업 끝나면 밤 10시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아

침에 출근해서 오전에 체육수업을 도와주면서 임용실기 준비

동작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오후에는 축구부 아이들 가르치면

서 구기 종목실기 준비를 하구요. 이렇게라도연습을해야 시간

을 아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H)

“지금 하고 있는 편입학원 강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임용고사준

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을 위한 실기종목들이 임용

고사 실기종목준비에 도움이 되는 편이고 또한 이론과목들도

임용시험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초지식을 쌓는 정도로는 도움

이 되는 편이라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MH)

반면 직장생활이 대학원 및 임용고사준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토, 일 아침6시-저녁10시까지 일

하고 화, 목에는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듣기 때문에 사실 공부

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현재까지 임용고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임용

준비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MS)

“월, 수, 금에 오후1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하는데 이러한 사이

클을 겪다보니 자연스럽게 다음날에 늦잠을 자게 되니까 전체

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뭔가 임

용을 계획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제 생활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러한 삶의 패턴이 유

지되는 동안에는 임용준비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HJ)

참여자들의 직장생활이 임용고사 준비에 끼치는 영향

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을 내놓는 이유는 직장생활을 임

용고사준비에 어떤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의 유무에 따른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차이

는 결국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3.1.2 임용고사준비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의 중요성

참여자들은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

나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참여자들

은 대체적으로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임용고사라는 특수

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적 수준의 대답을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대답들은 참여자들이 임용고사

에 대한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기본방향에 대해 전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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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용고사라는 장기간

레이스를 위해 어떤 학습방향이 자신에게도움이 되는지

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한눈에 봐

도 알 수 있었다.

“임용고사는 마라톤과 같아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만의 공부 방

식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MS)

“이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서술

하시오. 라는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

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또 이론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이나 제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하거나 쓸 수 있는 상태

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JN)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이미 교육대학원을 들어올 때부터 각오했던

부분이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막상 닥치면 현실과 타협을 하

게 되는 부분 때문에 매번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H)

결국 참여자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절한 학습방

법을 통해 임용고사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지식수준이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참여

자 본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에는 임용고사라는 시험은 큰 장벽으로 비추어지

고 있는 것이사실이었다. 그러나 더욱큰 문제는 참여자

들이 임용고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

었다. Wigfield & Eccles[25]는 학업의 지속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내재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체육교육자가 되기 위한 동기는누군가를 가르치

는 것을 좋아하거나 체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중

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

락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대답은 조금 달랐다.

“중학교 2학년 때체육선생님이 너무멋지셔서 그때부터 체육선

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

니다.” (YK)

“임용고사를 봐서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한다거나 내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맥이

나 이런 것들이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사립은 힘들것 같

아서 임용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SH)

이러한 대답들을 통해 체육교사가 왜 되어야 하고 왜

자신이 교육대학원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명확

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임용고사준비를 겪으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

다. 다시 말해 교육자가 되기 위한 직업적 사명감의불명

확성은 임용고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심지어

아예 하지 않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낳고 있었다.

“저는 아직 노력은 안하고 있습니다.” (KH)

“일단 지금 현재는주변에 있는 선배들을통해서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구해보기는 하는데 아직 시간을 많이 투자 하지는 못하

고 있고요.” (JN)

“아직은 임용고사를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아는지 정도이고 구

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험전략

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YK)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요소가 임용고사준비

를 지속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해본 바 교

육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함께 병행하고 있는 직업을 어떻

게 임용고사준비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였

으며, 또한참여자 개개인이 왜 교육자가되고 싶어 하는

지에 대한 목적의식에 대한 태도가 임용고사준비를 지속

하게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3.2 임용고사 지속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간 

요소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임용고사준비를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개인 간 특성들을 탐색하는 것은 개인의

태도 및 지식수준만큼이나 임용준비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행동심리학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도

(Theory of Planned Behavior) [26] 어떠한 행동을 결정

하는데 있어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이는 친구, 부모, 교수 및강사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요인들이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탐색

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3.2.1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중요성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에 함께 재학 중인 동료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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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임용고사준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

으며 그러한 동료들로부터 긍정적 혹은희망적 메시지보

다는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친한 친구 한명이 있었는데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했

던 친구여서 임용고사를 한 번 만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4년 동

안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모습을 봤고 특히 마지막1년 동안은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일을 하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

면서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MS)

“임용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해야한다라는 소리를 합격한 친구들한테 하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들이 오히려 부담감

을 줍니다. 그러다보니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괜한 죄

책감을 느낄 때도 있어서 그럴 때 마다 내가 임용고사를 꼭 봐

야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크고요.” (HJ)

이렇게 동료들의 어려움 혹은 고생의 과정에 대해 참

여자들은 긍정적 자극보다는 회의감과 좌절로서 표출되

는 경향을 보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주관적 규범

이 학습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목표행동을 위한동기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27].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임용고사에 합격

한 동료들로부터 나와는 동떨어진 사람으로인식하고 있

었고 이를 통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임용고사

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그

러나 함께 공부하는 동대학원의 동료들로부터는다른 감

정을 느끼고 있었다.

“같이 입학한 동료들과 대화해보면 단순히 자격증 따기위해들

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다보니 진지하게 임용고사를 준

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동료들과 이야

기하면 한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HJ)

“대학원은함께듣는수업자체가상대적으로 많지 않고또한서

로 다른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누구는 하루 종일일하고

수업을듣는 학생도 있는 반면누구는 아예 임용만준비하는 친

구들도 있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저 같은 사람과는 공부하

고 싶지 않을 겁니다.” (WY)

흥미롭게도 참여자들은 임용고사에 합격한 동료들로

부터는 좌절감에 따른 부정적 반응을 그리고 대학원의

동료들로부터는 본인의 경험 혹은 판단에 의한 냉소적인

시각에 따른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임용고사

에 합격한 동료들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으

로 그리고 대학원의 동료들은 서로 비협력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대학원에서 임용고

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극을 줄만한 적절한

롤 모델(Role model) 혹은 협력자들을 탐색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3.2.2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강사의 수업내용 및 

자세의 중요성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 교수 및 강사의 수업내용 및

의사소통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차

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임용고사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힘이 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SH)

“임용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강사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

마디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임용고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저도 덩달아 준비를 그만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 반면에 희망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괜히 힘이 되

고...” (WY)

그러나 참여자들 대부분 교수 및 강사들의 태도가 현

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는 무관심 및 교류기회가

없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꼬집었다.

“현재까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은 수업에 대한 열정이나 학

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그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임용고사와 관련해서는 거

의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임용고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JN)

“교수님이나 강사님들과는 교류가 없기 때문에 임용과 관련된

정보를 들을 일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사실이고 다른 학교들

도 다 이런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HJ)

“교육대학원의 교수님과 강사님들을 따로 뵐 일이 없는데다가

수업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종강할 때까지 저희들 이름조

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체육대학에 행사가 있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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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휴강도 많이 해서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저희들은 뭔

가 후속순위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YK)

또한 참여자들은 임용고사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느끼

는 어려움 혹은 부족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신들이 안

고 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수업과 관련된질문을 던지고 답변을제대로 못하면 그것도모

르면서 어떻게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혼이 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럴 때 마다 부끄러우면서도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

면 학교에서 임용고시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상태

에서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MH)

“전문적으로 고용된 교육대학원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는게 아

니라 체육과 교수님들이 교육대학원으로 넘어와 수업을 하거나

강사 분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체육과 교수님들은 휴강

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떼 우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강사 분들

은 자주 바뀌다보니까 사명감이 많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EH)

이렇게교·강사들에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된 원인

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육대학원의교·강사

운영시스템에 대한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

구에서 조사한 두 개의 교육대학원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교육대학원 소속이 아닌 체육대학소속이 대부

분이었으며 강사들 또한 매학기 바뀐다던지혹은 매학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교과목에일관성이 없

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대학의 교과목들과 달리 강의 간

에 연속성 및 연결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교육대학원의

특성상 교육대학원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들은

수강생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

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다. 실제

로 서울·경기권의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20곳의 교수

진을 확인해 본 결과 교육대학원에전임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체육대학 교수

들이 교육대학원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Jang [28]은

교육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부생

들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으며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

육대학원생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시간과 학교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학부의 교수들이

교육대학원 수업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타

낼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교

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3 임용고사 지속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요소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임용고사준비를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학교요소들을 탐색하는 것은 개인이 통제

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의 개선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학교는 학생들이 임용고사준비를 위한 모든 관심과

지원의 출발점이 되며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업이 임용고

사준비에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 탐

색할 수 있었다.

3.3.1 학비 보조시스템의 결여

교육대학원의평균 한한기 등록금은 국립의 경우 2-3

백만 원 그리고 사립의 경우 4-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9]. 다시 말해 평균 4학기 과정으로 가정하고 교육대학

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국립은 1천만 원 그리고 사립은

2천만 원이 지출된다. 이러한 비용의 등록금은 경제활동

을 하지 않는 20대 중·후반의 학생들에게는 큰부담이 되

는 금액이며 이러한 이유로 파트 타임 등을 통해 학비를

보조하면서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으며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느끼는 것

이니 쌔삼스러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 들어오는 시기가20대 중후반인데 사범대나 교원대

나온 사람들과비교해서 이미 몇 살 뒤늦게 공부를 시작 하는거

라 경제적인 압박을 더 받을 테고 게다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임용 준비하는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몇 분 계

시는데 이런 분들이랑 대화하면 매우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YK)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을 아직까지

부모님께서내주시고있지만 저도나이가20대중반이 넘어가다

보니 부모님께서 이제 슬슬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는게 어

떻겠냐라고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비에대한부담감

이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SH)

하지만 정작 문제는 특수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학

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시스템이 일반대학원과는 비교하

지 못할 만큼 그 기회가제한적이라는데 있다. 이연구를

위해 조사된 두 대학의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장학

금 제도를 비교했을 때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보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272

으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비보조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교 장학금의 기회는 서로 큰 차이가 있었다. 비록 조교

업무가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비해 조교 장학금

등을 통해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며

실제 이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 조교 장학금을 받고 있거

나 혹은 정보에 대해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을 선택할 때 임용고사준

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커리큘럼이나 우

수한 교수진을 보고 입학을 결정하기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졸업이 가능해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학교

를 선호하였다.

“제가 알기로 전국에몇 개 교육대학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업

내용이나 이런게 대충 대충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쉽게 받으면서 졸업할 수 있고 등록금 싼곳으로 가려

고 하는 거 같습니다.” (YK)

“같이 입학한 동료들과 대화해보면 단순히 자격증 따기위해들

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다보니 진지하게 임용고시를 준

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대

학원에 입학한 선배들도 교육대학원은 자격증을 쉽게 따고 등

록금 싼 곳으로 입학하는게 최고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건넨 경

우가 많습니다.” (HJ)

이러한 결과는 교육대학원이 교원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경험기회및 학생지원

과 같은 질적 성장보다는 입학에 대한 문을 낮추고 빠른

시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도와 예비 입학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양적성장에 집중을 한 결과로 보인다.

3.3.2 임용고사준비를 위한 제한된 장소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해 본 결과 임용고사 준비

를 위해 적절한 학습 환경을 탐색하는데 시행착오를 겪

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은 학생들이 임용고사준

비를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 만 아니라 심지어 학

업을 중도포기하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있다. 미국

의 선행연구에서도 인문사회의 대학원생들이 자연과학

의 대학원생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는데 주요 원인중 하나가 바로학업및 진로

지도를 위한 스터디 룸 혹은 연구실의 유무였다[30]. 다

시 말해 동료및 교수를 통해 학업에 대한정보를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큰 영향을 끼

친다는 것이다.

“적절한 교육환경은 없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이나 카페 정도 가

서 공부하는 정도라 제대로 된 교육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KH)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왔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만

학교에 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서관이 여전히 이질감이 느껴

져서 다른 학교 도서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서 하는 편입니다.” (MH)

“저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교육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스스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환

경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HD)

이 연구를 위해 조사된 교육대학원들은 임용고사준비

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으나 단순히 책상공간

만을 제공하는 환경에 불과해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사범대학에서는 흔하게 있는 임용고사 특강 혹은 전문실

기강사의 지도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대부분이

었다.

“임용고사에 도움이 되는 심화수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 혹

은 최신임용고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특강 같은 수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학교에서는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

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HJ)

“임용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실기강사와 체육관을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대학원

학생 스스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학교에 오다보니 소속감이

부족하고 약간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 들다보니 임용고사에 대

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MS)

참여자들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확인 할 수 있었던것

은 학교의 미흡한 지원과 무관심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애교심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를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주요 공간으로 인식

하기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간으

로 잘못 인식(misconception)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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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임

용시험을 중도포기하거나 탈락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

개인 간, 조직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결과

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임용고사 준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결론 및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학원 학생들은 학업

에 영향을 끼치는 일상생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결정 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학부과정 수준에서 임용고사 준비

가 이뤄지는 경우이며 결혼과 취업과 같은 문제들이 학

업에 방해가 될 만큼 큰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다. Lee

[31]의연구에 따르면대학생들의 큰스트레스 요인은 가

족이나 장래, 경제문제보다 친구 및 가치관에 따른 문제

들로 스트레스의 지속이 단기적으로 작용되는경우가 많

았다. 반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재학생들은 인터뷰

결과에서처럼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직업을가지고 있었

으며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받는 스트레

스는학부생수준 그이상이될 것이라는것은 충분히 가

늠할 수 있다[2]. 그러므로 일상생활로부터 받는 스트레

스 요인이 임용시험을 중도포기 및 탈락하게 만드는 요

인이 되지 않으려면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Britton & Glynn [32]은 학업을 중도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을 공부하는 방법과 불명확한 우선순위에있다고 하

였다. 인터뷰 결과처럼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직업과 임용고사준비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으며 이로 인해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소비가 곧

임용고사 준비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있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므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육대학원 재학

생들은 학비 마련을 위한 직업을 선택할 때 임용고사준

비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현장 내의 직업들을

선택함으로써 체육 임용시험준비에 긍정적 효과를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사, 자

유학기제 강사, 학교 클럽스포츠 강사 등과 같은 직업을

통해 학교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육임용고사 실기

시험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하고학교 현장의 체육 교사

등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같은 내재

적 가치를 향상시켜 임용고사 준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동기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학원학생들에게개

인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육대학원에 재학하

는 학생들의 배경은 매우 상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용

고사에 합격한 동료 혹은 정보제공자인 교·강사들로부터

의 상담에 따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대한 영

향이 양분되는 것으로 인터뷰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및 동기 수준이

차이가 크다는 의미로 임용시험 합격수기 혹은 임용고사

특강과 같은 전체학생을 위한 일반적 수준의 프로그램으

로는 교육대학원 학생들의 임용시험 지속을 이끌어내기

가 미흡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개인의 학업 및

진로 동기를 커리어맵 작성과 같은 도구를 통해 임용시

험 준비를 위한계획을세울 수있도록하고시간과장소

를 구애받지 않는 소셜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의

동료 및 교·강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이유로 서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서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음으로 교육대학원의 전공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학생-학생,

학생-교·강사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작용

이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위해 교육대학원

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의 지원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

이 될수 있는 ‘임용시험 대비 통합시스템’을 도입시킬필

요가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 선택 시 학비

가 저렴한 곳으로 입학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 학기 중 파트 타임 직업을 지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조시스템

이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교육조교

혹은 행정조교를 확대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ex.

임용고사를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 일정학비를 환

급)들을 통해 교육대학원의 학생들이 보다 임용시험 준

비에 노력을 행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임용시험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본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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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교육대학원들 모두 임용고사반이 존재하고 있었으

나 책상만 있는 교실을 제공한 것으로 학교에 지속적으

로 나와 공부를 할 만큼의 환경이 아니었다고 인터뷰 결

과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단순한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실기 지

도 강사의 특강이나 임용고사 관련 서적의 비치와 같은

임용고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업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앞서 제시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비보조시스템의 확대, 임

용시험 준비반 운영, 실기 지도강사의 특강 개설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 임용시험 대비 통합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학생들의 임

용시험 중도포기 및 탈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낮아질 것

으로 보인다. Fig. 1.

Fig. 1.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system f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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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강사

․관심분야 : 학생건강증진, 학교체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E-Mail : rotc11542@hanyang.ac.kr

김 승 용(Seung-Yong Kim)    [정회원]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

육학사)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박사)

․2018년 3월～ 현재 :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체육교육

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생활스포츠, 학교보건

․E-Mail : dragonkim@dau.ac.kr


